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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흙 讀

獨遭의 統-過程은 너무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그 결과를 미처 예견할 수 없었 

다. 외형상 즉， 헌법상 이 파정은 1990년 10월 3일 종결되었다. 西홈基本法 23條

의 의거하여 東흉의 5개 주I)가 聯해에 가입함으로써 j톰j훌民主共和圖 (DDR)은 해 

체되었고 東獨住民들은 종전과는 다른 사회질서 속에 들어오게 되었다. 

東西獨間 국경선이 개방된 하루 후인 1989년 11월 10일 빌리 브란트 前 西꽤 빼 

理는 베를린의 쇠네베르크 시청 앞에서 “함께 속하는 것은 함께 자란다"고 말했 

다. 이때 그가 함께 자란다고 한 것은 1990년 10월 3일에 국가적 통일이 달성됨으 

로써 종결된 하나의 과정을 뭇하는 것이지， 이 과정의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측 

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1990년 7월 1일의 통화 • 경제 · 사회통합 이래의 j톰j훌 국 

내 상황의 전개는， 이 공동성장과정이 얼마나 어렵게 진행되는가를 증명하고 

있다. 

1990년 3월의 총선거에서 東獨 사랍들은 ‘자유롭고 부유하게’ 살아 보려는 꿈에 

부풀어 社會主義를 버리고 홉本主義 西獨과의 통일올 선태하였다. 그런데 일년 후 

그들은 경제불안과 실업문제 둥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대하여 항의와 함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다. 항의시위가 계속되었고 시위군중들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며 일자리의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헬무트 콜 총리의 퇴진， 총 

선거 재실시， 信託管理훌의 개편 둥올 요구하였다. 칼 오토 뀔 (Pöbl) 쩌速 聯햄組 

1) 1990년 8월 23일 독일연방공화국과 독일민주공화국간에 체결된 통일조약에는 동독지역의 

5개 주가 5個 新빼햄州(F'Ü1f Neue Bundeslär꾀er) 또는 허홈 新州(F파lf Neue l효피er) 

로 표기되어 있고 독일정부와 정당， 학계와 언론계에서 이 명칭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5 
개 신주의 명칭은 다옴과 같다 

브란덴부르크州(Brar피enburg) ， 

때 클 헨 부르크포아폼메 른州 (Mecklenburg - Vorpommern) , 
작센州 (Sachsen) , 
작센안할트州(Sachsen - Anhalt) , 
튀링 겐州(까lii"in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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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총째는 1991년의 東R톨훌間 화팩통합은 하나의 재앙이었다는 견해를 표명했으며 

많은 경책전문가들이 그얘 동감하고 있다. 

져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에게 獨速의 시행착오는 귀중한 교훈으로 되고 

있다. 통독 후 야기된 경제 • 사회문채의 원인은 무엇이고 통일과정상 어떠한 잘못 

이 있었으며 그 혜결전망은 어떠한가? 이러한 문제들을 분석하여 하나의 대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 경제 · 사회통합 실현시 있을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 이바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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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統一 前 東編의 훌훌濟力과 훌t賣狀i兄 

獨i훌 聯해經젠북省의 내독경재관계 담당 고위관리인 프릿츠 호만 박사(Dr. Fritz 

Homann)가 서술한 東훌의 경제현실은 다음과 같다 2) 

- 東獨經濟의 생산설비는 대개의 경우 완전히 노후화되어 있다. 

- 東獨經濟의 生塵性은 1950년대의 西獨經濟의 그것과 맞먹는다. 다시 말하면 평 

균 현재 西獨經濟의 30%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겠다. 

- 과거 인민소유로 되어 있던 콤비나트에서 떨어져 나간 거의 모든 기업체들은 

국제경쟁력을 더욱 상실하였다. 기업의 경쟁력올 약화시킨 다른 원인으로는 받 

會主義 체제하에서 업적을 자극하는 경쟁이 기피된 중앙의 경제계획이 순기능 

적 분업을 보장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그외에 외화획득이라는 유일무이한 

목적하에서 실행된 다각적인 수출지원으로 외관상으로만 수출강화가 달성되었 

던 점을 지적하여야겠다. 

- 공업부문과 농업부문의 수익성이 전혀 없는 기업체들은 문올 닫올 수밖에 없. 

다. 농업부문에는 필요 이상으로 매우 많은 인원이 배치되어 있다. 

- 과거의 일자리 보장과 완전고용이라는 원칙은 실제로는 그것이 은폐된 고율의 

실업이었음이 판명되었다. 경제전문가들은 과거의 실질 실업률이 최고 30%까 

지였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는데 이는 약 2백 70만의 일자리에 해당한다. 

- 사회간접자본의 현상태는 현대공업사회의 요구에 전혀 부웅하지 못하고 있다. 

교통， 통신， 도시건설 부문에 엄청난 결함이 폰재한다. 

- 환경오염이 대단하다. 과거 東獨當局은 환경보호에 무책임하였다. Ifo 연구소뉴 

환경관련 부담을 2.100억 마르크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다. 

2) Fritz Homann, 1991, ‘ Strategie f파 die wirtschaftliche Erholung in den neuen 
Bundesl홉ldern ", DeutSCI뻐nd-Aπhiu. 24. ]ahrgang, Juni 1991. pp.608---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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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經灣 · 適貨 · 社會統合 後의 東獨의 狀i兄

1. 廳濟狀況

통일 후 옛 東獨地域이 당면한 가장 엄중한 문제는 經濟危機이다. 페터 크리스 

트는 금년 2월 東獨地域의 경제사정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3) 

옛 東獨地域의 모든 경제부문이 붕괴 직전에 있다. 공업과 농업 및 수공업이 몰 

락하고 있다. 東獨의 생산품은 1990년 7월 1일 발효한 經濟 및 通貨統合 이래 밀 

물처럼 밀어닥친 西方 商品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였다. 1990년 3/4 

분기에 금속공업생산은 거의 2/3 만큼 축소되었고， 식품생산은 60%, 기계제작업 

과 차량제조업은 35%의 감소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보아 공업생산은 거의 절반으 

로 줄어들었다. 1990년 한 해 동안 東獨地域의 국민총생산은 약 20% 감소하였으 

며 1991년에 공업생산은 10% 더 감소할 것으로 연초에 전망되었다. 西獨의 역사 

상 가장 심각했던 불황이 1975년에 닥쳐왔는데 당시 국민총생산의 감소가 겨우 

4%에 불과했음에도 경제위기에 대한 공포가 유발되었던 것이다. 

페터 눈넨캄프 박사는 통일 후 東獨地域의 경제위기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 

다 4) 

東獨工業의 몰락은 通貨統合 이후 급속도로 진행되었다. 東獨工業生塵은， 물량 

기준으로 해서 1989년 1/4 분기를 100으로 잡을 때， 1990년 2/4분기까지는 90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l굶貨統合 직후인 1990년 3/4 분기에는 1/2로 급격히 감소 

하였고， 4/4 분기에는 48.4를 기록하였다〈표 1). 감소추세는 계속되어 공업생산은 

1991년 6월 현재 1989년 水準의 1/3에 불과하고 국내총생산도 1/4 만큼 줄어든 

3) Peter Christ, 1991, “ Erst die Einheit, nun die Pleite", Die Zeit, 15. Febr. 1991, p. l. 
4) Peter Nunnenkamp, 1991, ‘Die wirtschaftsp이itischen Herausforderungen der 

Umwandlung der ostdeutschen Wìrtschaft ", 제 9 회 한독 경제문제 심포지움( 서울 : 
1991. 9. 16-17)에서 발표된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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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1) 훌훌地域 훌훌훌톨指활8) (1989-1991) 

---

분 
1989년 1990년 1991년 구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l월 2월 3월 4월 

취(자업영자업b)자) 100.0 100.0 98.9 98.2 96.5 92.2 88.2 82.5 . . . . 
100.0 100.0 101.1 101.1 113.7 158.8 198.9 229.7 

실업자(千명) 0 0 0 0 13 83 309 557 757 787 808 837 

단촉노동자(주명) 0 0 0 0 0 0 1295 1736 1841 1947 2002 2005 
(쟁상노동시간의 1/2미만 
일하는 노동자의 벼줌 : %) 0 0 0 0 0 0 • 38.2 48.9 54.0 56.3 56.3 
서독근무 동독거주자(주명 ) 0 0 0 0 15 27 79 183 . . . . 
취업자 1인당 뭘급여 100.0 88.0 88.5 92.5 110.3 111.1 100.9 113.0 . . . . 
시간당임금 100.0 88.4 95.0 94.1 109.9 103.1 116.5 139.7 . . . . 
·하업생산 : 
꼴량기준 100.0 104.3 103.8 99.6 95.2 91.2 50.6 48.4 . . . . 
가격기준 

100.0 91.7 . . . . 
·하업생산성 : 
취업자 l인당 100.0 103.9 103.5 101.0 98.7 98.5 60.2 65.1 . . . . 
노동시깐당 100.0 104.9 112.7 103.2 98.7 101.1 67.7 75.0 . . . . 

-납유업부상분노의동시 노간홈당비용되: 
100.0 84.4 ‘85.5 91.6 111.8 112.8 167.8 173.8 . . . . 

실질노동시깐당"C1) 
100.0 85.6 93.2 93.9 111.8 115.8 188.9 200.4 . . . . 

- - ---

주 : a) H뽑년 1/4분기훌 -lOO으로 강았옴. 단 가격 기준 공업생산온 1990년 3/4브기롤 100으로 잡았옴. 
b! λt~업자수는 1989년 l/4분커에 무보수로 얼환 가족구성원요 포함뼈 l5aαm 이었옵. 
5~ 꽁월부분의 총급여톨 공업흉사량으로 나누었홈;공헌님문의 휠그상숭률dl 전체경제학임금상숭률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옴. 
d) 취협자당 실질노풍시삶 단혹된 검우 이훌델명하눴흠~ -1 1:2 c 걱 

훌 처 : Statlsti똥hes B따띠gant ; Gen-elI1sanies Statistis야les Amt der neuen B띠피esl하퍼er: Deuts다les Institut fii' Wir
tsch하tsforschu짧 ; 일 부 는 추 정 치 임 p'e!er Nunnenkamp. Die wi빼ch~앨)()litischen H erausfordf!11.Ll1len der U nu.따찌lu"， 
der o$ld뻐lsclum Wiπschaft. p.5 에 서 채 언 용. 



것으로 추산된다 5) 

눈넨캄프 박사는 1991년 가을에도 감소추세가 계속되어 공업생산이 1990년 전 

반기 水準의 1/4 밖에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였다〈표 2). 

공업부문에서 체계적인 구조변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새로운 생산설비 

와 새 상품을 목표로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구조개편이 가능한데， 이것이 실현되 

지 않고 있다. 비교우위론에 의하면， 東獨經濟가 세계시장에 편입됨으로써 경쟁력 

이 있는 부문에서는 수익성이 높아져 생산이 증가하고， 반면 비교열위에 있는 부 

문의 생산은 감소할 법한데， 東獨經濟에 관한 한 이러한 이론적 예측은 단기적으 

로는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다. 오히려 모든 주요 공업부문에서 생산이 현격하게 

감소됐다〈표 2). 

건설업과 서비스업의 사정은 공업부문처럼 나쁘지는 않다〈표 2). 건설업은 국가 

의 지원정책 등에 힘입어 비교적 호황을 맞이하였다. 그래서 건설업과 서비스업이 

곧 힘찬 호황의 선도자가 되리라는 기대가 있으나 이 기대가 실현되지는 않았다. 

수공업의 많은 부문에서도 형편이 좋아졌다. 장차 상업과 서비스업에서 활력이 기 

대된다고 눈벤캄프 박사는 내다봤다 6) 

經濟統合 이후 工業生塵性이 취업자 1인당으로 볼 때나 노동시간당으로 볼 때 

1989년 水準의 3/4 내지는 2/3 水準으로 크게 떨어졌다. 반면 공업부문의 노동 

비용은 노임이 지급된 노동시간상으로나 실제로 일을 한 노동시간상으로 볼 때， 

1989년 대비 약 70% 내지는 100% 증가하였다〈표 1). 

2. 麻흡狀況 

공업과 농업， 수공업이 몰락한 결과 실업과 단축노동이 계속 증가하였다. 공식 

통계에 의하면 실업수당을 받는 완전설업자수가 1990년 12월 말 현재 64만 명이 

5) Peter Nunnenkamp, 1991 ( 앞의 달)， p. 4. 

6) Peter Nunnenkamp, 1991 ( 한의 균)， p.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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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2) 東홈經濟의 *빼1를n훌훌M出(홉훌常.，홉， 1990--1991) 

| 
@ 
| 

절대치(단위 : 10억 DM) 전년 대비 증감(단위 : %) 

구 τ trj 1앉껴9 1991 1않% 1991 
1991 l앉K) 1991 1990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전반기 후반기 

농업과임업 6.9 5.9 3.1 3.7 2.8 3.2 -37.5 -13.4 -23.6 -45.8 -12.4 -14.2 

| 광업과 제조업 109.3 60.8 72.1 37.1 31.1 29.6 -28.4 -44.4 -6.6 -50.7 -56.8 -20.2 

91.0 38.3 63.2 27.7 21.1 17.1 -31.9 -57.9 -7.1 -57.7 -66.6 -38.2 

(수공업) 18.3 22.5 8.9 9.4 10.0 12.5 -4.4 22.8 -3.8 -4.2 12.4 32.7 

1 건설업 19.9 24.0 9.5 10.4 10.1 13.9 -6.4 20.5 -7.8 -5.1 5.8 34.1 

상업 14.9 15.2 8.0 6.9 6.9 8.3 -10.8 1.9 0.2 -21.0 -13.8 20.3 

운수업 19.9 24.3 10.8 9.1 9.7 14.7 -17.8 22.3 -11.7 -24.1 -10.6 61.7 

서버스업 33.4 46.6 15.0 18.4 19.8 26.8 23.4 39.3 11.8 34.8 31.7 45.4 

정부 37.2 41.7 18.1 19.1 19.4 22.3 4.1 12.1 1.7 6.4 7.1 16.7 

흥국내쟁산 238.3 221.1 133.9 104.5 100.4 120.7 -16.6 -7.2 -5.4 -27.5 -25.0 15.5 

출처 : 독일연방통계청 (Statistis다les Bundesamt) 의 자료; 독일경제연구소(DIW) 의 계산과 추갱치. 



고， 단축노동자수는 180만 명이었다. 완전실업자수는 1991년 1월 말 현재 76만 

명， 2월 말 현재 79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단축노동자수는 각각 186만 명과 190만 

명으로 늘어났다 7)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전인 1989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실업자와 

단축노동자의 수가 通貨統合 후에， 즉 1990년 중반에 급격히 증가하여 1991년 4월 

현재 완전실업자수가 80만을 초과하였고 단축노동자수는 200만을 초과하였다. 

1991년 6월 현재에도 약 280만 명이 완전실업자이거나 단축노동자인 것으로 알려 

졌다 8) 자영업자수가 2배 이상으로 증가하였고 東獨에 거주하면서 西獨으로 출근 

하는 취업자의 수가 증가하였으나 東獨의 실업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표 1>. 

완전실업자로 둥록된 사람은 노동청으로부터 그가 해고되기 직전에 받던 급여의 

63%( 어린이가 없을 경우) 내지는 68%( 어린이가 있을 경우)를 받는다. 단축노동 

자에게는 일을 한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임금이 지급되고 일을 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어린이가 없는가 있는가에 따라 정상 임금의 63% 내지는 68% 

가 지급된다. 전체 단축노동자의 약 절반이 사실상 일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들의 소득은 완전실업자의 소득과 같다. 단축노동자들은 언제든지 해고될 가능성 

이 있다. 

페터 크리스트는 1991년 2월 현재， 실업 상황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전망도 

하였다 9) 

완전실업자와 단축노동자 이외에 약 50만 명의 남녀가 정년에 도달하지 않았음 

에도 조기정년퇴직을 강요당하였다. 이들에게 실업자의 운명을 면하게 해주기 위 

함이다. 단축노동자와 조기정년퇴직자는 사실상 실업자인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취업가능인구 3명 중 1명은 실업자인 셈이다. 이제 실업률은 40%를 위협하 

7) Peter Christ, 1991 (앞의 글) , 한겨레신문， 1991년 3월 23일， 7면. 이 수치는 〈표 1>의 

수치와 약간 차이가 난다. 

8) Der Spiegel, 28/1991(8.Juli 1991) , p. H5. 
9) Peter Christ , 199I( 앞의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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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금년 6월 말이 되면 실업자수는 급중할 것이다. 금속공업부문에서 해고 

유예기한이 이 시기에 만료되고 공공부문에서도 이때좀 대량혜고가 있율 예정이 

다. 올혜 안으로 실질설업률이 50%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비판척인 예측까지 나오 

고 있다. 

포 공공소유로 되어 있는 기업체들 중에서 경쟁력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되 

는 것들은 폐업될 것이고 이때 더 많은 실업 사태가 있올 것이다. 전문가틀온 원 

래 9백만을 밑도는 일자리 중에서 350만 개가 없어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 

수치는 히틀러의 집권을 저지할 수 없게 만들었던 바이마르 공화국 당시의 실업률 

을 웃도는 것이다. 

5개 신연방주의 주정부와 각급 지방자치기구의 재정 형편도 말이 아니다. 어떤 

주에서는 공직자들에게 3월부터는 봉급을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경제 

계가 어려우니 지방정부의 조세수입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연방정부와 西흉地據 

의 주정부들이 집중적인 재정지원올 하지 않으면 5개 신연방주의 주정부들은 금년 

에만도 약 500억 마르크의 재정적자에 당면할 것이라고 금년 2월 현재 전문가틀은 

내다봤다. 그들의 조세수입만으로는 겨우 경상세출의 2/3를 감당할 수 있올 뿐이 

라고 했다. 투자， 도시재건， 주돼건젤， 환경정화를 위한 째원이 없다는 것이다. 주 

정부의 재정난은 하급 자치기구에 이어진다. 일부 市는 파산 직전애 놓여 있다고 

경고하였다. 

1991년 1월에는 체신부 직원들이 파업을 단행하였고 2월 20일에는 35，아B명의 

금속노조 소속 근로자들이 로스토크에서 경제파탄에 항의하여 시위롤 하였다 10 ’ 3 

월 18일에는 통일 전 민주화 시위의 요람이었던 라이프치히에서 6만여명이， 그리 

고 東獨 전역에서는 10만명 가량이 시위를 벌였다 1 1> 이는 통일 후 훌홈地城에서 

일어난 최대 규모의 시위였다. 1989년 가올 라이프치혀롤 중심으로 매주 월요일에 

열려 社톨主훌빠制률 붕괴사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올 했던 저 유명한 ·月빼示威’ 

10) Neues D뼈schland， 1991. 2. 21 : Fran빠'u.rter Rundsc뻐u， 1991. 2. 22. 

11) 한겨레신문， 1991.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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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활된 것이다. 

일년 전 총선거에서 東獨 인민들은 ‘자유롭고 부유하게’ 살아보려는 꿈에 부풀 

어 社會主義를 버리고 資本主義 西獨과의 통일을 선택하였다. 그런데 일년 후 그 

들은 실업문제 둥 경제불안과 관련하여 연방정부에 대하여 항의와 함께 대책 마련 

을 촉구하게 되었다. 그후 항의시위는 매주 월요일 몇번 더 계속되었다. 3월 25일 

라이프치히를 비롯한 많은 주요도시에서 10만 명이 훨씬 넘는 시민들이 시민운동 

단체와 노조의 주도하에 시위에 참가하였다 12) 시위군중들은 연방정부의 경제정책 

을 비난하며 일자리의 보장을 촉구하는 한편 헬무트 콜 총리의 퇴진， 총선거 재 

실시， 信託管理廳(Tre따landanstalt) 의 개편 둥도 요구하였다. 

東獨地域에서 통일 후의 불만 실망 장래에 대한 불안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곧 

옛 집권당의 후신인 민주사회당(PDS) 의 당세 확장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반대 

로 PDS의 당세는 줄어들었다. 1990년 5월 현재 PDS의 東獨A 닿원수는 345,000 

명이었는데 일년 후인 1991년 5월에는 그 수가 오히려 250， 000명으로 축소되었다. 

유권자의 지지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 12월 2일의 총선거에서 PDS 

는 東獨地域 투표자의 11%를 획득하였다. 그러나 일년 후의 슈피겔지 여론조사에 

의하면 PDS에 대한 東獨A들의 지지도는 8%로 하락하였다 13) 

통일 후의 형편에 대하여 東獨 사람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으며， 분노하고 있다. 

금년 중반에 이르면 사태가 악화되어 대규모 파업이 일어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가 시위를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東獨 사람들은 지금의 어려운 형편에 

대하여 통일 전 장미빛 청사진을 앞다투어 제시했던 중앙정부관리들과 경제전문가 

들을 원망하고 있으며， 집중적인 재정지원과 분명한 경제정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연방정부에 분노하고 있다. 

슈피겔지에 발표된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14) 東獨A들의 49%는 현재 통일 자체 

12) 한겨레신문， 1991. 3. 27. 
13) Der Spiegel , 22/199H27.Mai 1991), p. 53. 
14) 이하 Der Spiegel vom 22.07.1991. 여기서는 한겨레신문 1991년 7훨 24일자 6면에서 재 

인용. 

u 



를 후회하고 있으며， 東獨A들과 西獨A들이 통일 이후에 오히려 서로률 더 싫어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東I훌A들은 西훌A들을 ‘거만하다’고 여기는 반 

면， 西獨A들은 東獨A들을 ‘게으르며 의존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여론조사는 1991년 6월과 7월에 걸쳐 여론조사기구인 앵니트가 훌西톰^ 1 

천 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인데， 웅답자가 상대방 지역민올 좋아하는 정도륜 

-5에서 +5까지로 표시하도록 했다. 그 결과 西훌A들이 東獨A들을 좋아하는 정 

도는 1.1, 東獨A들이 西獨A들을 좋아하는 정도는 1. 7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통 

일 직후인 1990년 10-월의 조사 결과인 2.0과 2.7에서 각각 0.9와 1. 0포인트씩 떨어 

진다. 또 西獨A들이 專獨 출신 동포들보다는 미국인， 프랑스인， 훌聯A ， 오스트리 

아인들을 더 좋아하는 젓으로 냐타났다. 이는 東獨A들과 西獨A들 사이의 심리적 

골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 주는 것이다. 

東獨A들 가운데 84%는 스스로를 統一獨遭의 ‘2둥 시 민’으로 생 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1990년 10월 조사 때의 75%보다 9% 포인트가 늘어난 셈이다. 훌꽤 

A 웅답자들의 63%는 西獨이 東獨올 마치 식민지처럼 점령해 버렸다고 대답했으 

며， 92%는 東獨이 西獨萬品의 판매사장으로만 여겨지고 있다고 불만올 토로했다. 

반면 西獨A 웅답자들의 73%가 東獨A들이 일은 옛날처럼 게으르게 하면서 사 

쪽과 비슷하게 살기를 바라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1991년 한 해에만 l천5백억 따 

르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통일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가 세금인상 둥의 조 

처를 취한 데 대해 갈수록 비판적인 입장올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西獨A들의 51%가 통일로 인하여 훌西獨이 가까워졌다고 웅답한 반면， 훌獨 

A들의 50%가 통일로 인해 東西獨이 더 멀어졌다고 웅답했으며， 49%는 아예 통 

일 자체를 후회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대부분의 웅답자틀이 통일이 너무 성급 

하게 이루어졌다고 답한 가운데 훌獨A들의 83%는 과거 공산체제의 사회보장제도 

가 현재보다 우수했다교 웅답함으로써 두 체제의 장점올 다 같이 살리지 봇한 성 

급한 吸收統-~에 대하여 부정적인 견혜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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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東獨 總i齊危機의 原因

그러면 이러한 경제위기의 원인은 무엇인가. 흔히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지적되 

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 견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1. 落後된 生盧性

우선 東獨 생산품이 西獨 및 西方 商品에 대하여 경쟁력이 없는 점이다. 東獨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계와 설비가 매우 낡아서 국제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商品을 생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점은 東獨의 전직 고위관리도 시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東獨의 社會主義體뿜Ij가 붕괴하게 된 주요한 경제적 원인이기도 하다. 

위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東獨經濟의 生塵性은， 업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지만， 평균 西獨 經濟生塵性의 약 30%에 불과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이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西獨剛으로부터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다. 

2. 東獨A들의 東獨商品 룹避 

東獨A들이 무조건 西方商品을 선호하는 점이 문제로 되고 있다. 東獨A들이 자 

기들이 만든 물품을 사지 않고 거의 무조건적으로 西獨 및 西方의 물품을 구매하 

는 풍조가 만연되어 있다. 東獨製品 중에는 西獨商品보다 우수한 것이 있는데도 

東獨A들이 이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그 결과 東獨의 경제위기가 가증되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東獨A들의 의식이 점차 전환되고 있다고 한다. 

3. 훌훌聯과 東歐로부터의 i主文 、減少

통일 전 東獨의 최대 고객은 廳聯이었다. 두 나라간의 거래는 태환성이 없는 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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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화로 결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1990년 7월 1일부로 효력율 발생한 .西째 뼈 

의 i量Jt統合의 결과 東홈도 西獨마르크화 지역으로 되었고 훌聯과 동유럽국가들도 

東獨商品에 대하여 태환성이 있는 硬貨， 즉 마르크화롤 지급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외환사정이 나쁘고 경제적 정치적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훌 

聯과 다른 동유럽국가들로부터 금년에 들어와서 주문이 대폭 감소되었다.50만 이 

상의 일자리가 흙聯의 주문올 기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4. 行政機關의 構能間훌훌 

통일 후 東獨地域에서는 행정기관이 제대로 기능올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행정 

기관에는 변화된 여건에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 특히 재정문제를 

잘 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인력뿔만 아니라 자금도 부족하다. 이 문제 

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西獨의 공무원과 경영인이 더 많이 훌홈地域에 투입되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그러나 西훌A들은 東홈 근무률 꺼리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득과 승진변에서 특혜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심지어는 훌톰에서 

최소한 2년을 근무한 공무원을 우선적으로 숭진시키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5. 혔훌훌한 흩t홉閒接賣本 

東獨에는 현대적인 산업하부구조(인프라슈트륙투어)가 결여되어 있다. 전화가 

제대로 통하지 않는다. 지금도 東西獨뼈에 전화통화하기란 매우 힘들다. 20세기 

말에 그것도 유럽의 중앙에서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고 西깨 사랍률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고속도로와 일반도로 철도 운하， 비행장， 폐수쳐리시껄， 

하수도망 퉁이 열악한 상태에 었다. 1997년까지 또0억 마르크훌 들여서 천화망올 

현대화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직 산업하부구조 개선방안이 공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상태이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공공투자가 펼요한데 지방자치기구들이 자금도 

없고 이률 계획 · 조직할 샤람도 부족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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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所有權 級爭

社賣主義에서 資本主義로 이행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큰 문제의 하나는 所有權

紹爭이다. 과거 社會主義 東獨의 소유원칙에 의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로 

말미암아 사회는 착취계급과 피착취계급으로 양분된다. 반면 생산수단에 대한 사 

회적 소유가 실현되면 계급간의 적대관계는 제거되고 하나의 계급 없는 사회로 발 

전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다. 과거 東獨의 사회적 소유제도는 공식 표현에 따르 

면 유산계급의 재산몰수 결과이며 사회가 생산수단을 전유한 결과이다. 이러한 원 

칙에 입각하여 생산수단에 대한 소유형태는 모두 인민소유 아니면 협동소유였다. 

생산수단으로 분류되지 않는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소유가 인정되었다. 

통일조약에서 東西獨은 1945년부터 1949년 사이에， 즉 廳聯 군정시 기에 단행된 

재산몰수는 환원시키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나， 東獨 國家 수립 후에 실시된 재산몰 

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統一獨遭 전체에 하나의 단일 소유질서를 

확립한다. 즉 국가배상보다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이다. 

1991년 5월의 보도에 의하면 약 130만 건의 財塵退還申請書가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이중에서 약 절반이 토지에 관한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15) 이로 말미함아 

행정업무가 막히고 西獨과 西方剛으로부터 투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부동산 

등기부가 부분적으로 파기되었고 東獨의 공무원들이 미숙하기 때문에 일처리가 늦 

어지고 있다. 정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부동산등기서류를 한 줄로 늘어 놓는다면 

그 길이는 약 14km나 될 것이라고 한다. 만약 원소유자에게 불만족스러운 결정이 

내려진다면 소송이 제기될 것이고 소송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다. 

所有權 紹爭은 오래 지속될 것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할 기업가는 없을 것이 

대. 東獨의 기업들이 서쪽으로부터의 투자를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데 소유관계 

까 분명해지지 않아서 서쪽의 자본가들은 투자를 미루고 있다. ‘배상보다는 반환 

ι5) Der Spiegel, 22/199H27. Mai 1991) ,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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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우션한다’는 훤칙에 어긋나더라도 배상율 우선시키라는 여롤이 높아졌다. 

7. 東編A들의 思考方A

東獨A들 사이에 市場經i齊的 사고방식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였다. 척극성， 창의 

성， 업적을 올리려는 의지와 같은 市場經뺑톨훌홈tj에 불가결한 중요한 속성이 훌t슬主 

義體制l下에서 당과 국가의 후견인적 활동으로 인하여 장기간 웅츠러들었고 아직도 

그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다. 사고의 전환과정이 일어나서 東獨A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많은 東톰A들이 兒훌A性올 

갖고 었다. 

8. 信託響理훌훌의 閒훌훌 

信託管理廳은 1990년 3월 15일 인민소유재산올 신탁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출범 

하였고， 1990년 6월 17일의 A民所有財훌의 私有化와 再組뿔율 위한 法에 금거하 

여 업무률 개시하였다. 그러나 조직면에서 信託管理훌이 틀율 잡은 것은 1990년 

10월 3일 이후라고 하겠다. 1991년 2월 현재 약 1， 000명의 인원이 약 6백만명이 

고용된 8， 000개의 기업을 관리하였다. 당시 信託管理훌이 관리하는 기업의 총자산 

은 6，000억 마르크로 추산되었다 16)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재벌이라고 할 수 있 

다. 슈피겔지 보도에 의하면 17) 1991년 3월 현재 {름託管理훌의 인훤이 2， 065명으로 

늘어났고 연말까지 1.000명을 더 고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업무의 핵심은， 산하 기업들올 민간인에게 매각하느냐 아니면 자생능력올 회복 

하도록 하느냐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자생능력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 

금이 소요된다. 信폼管理훌 이사회에서는 항상 이 문제가 쟁첨으로 되었다. 업무 

16) Roland Winter , 1991. ‘Ents다leidungsprozess mit Schwierigkeiten,’,Das ParlGmenl , 
Nr. 9/1991. 2.22, p, 11. 

17) Der Spiegel, 12/1991( 25. M힐rz 19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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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원칙적으로 사유화시키되 우선적으로 자생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다. 그러 

나 이 지침을 실천에 옮기는 것이 쉽지 않다. 원래의 의도는 일부 기업을 매각하 

여 얻은 자금으로 다른 기업의 자생능력을 회복시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하여 자 

생능력을 갖춘 기업 역시 민간인에게 매각되는 것이다. 

1991년 초까지 매각 처분된 기업의 수는 약 7007R에 불과하다. 1991년 말까지도 

6， 000개 내지 7， 000개의 기업이 信託管理廳의 관리하에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되었 

다.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모든 기업들을 폐쇄시킬 것인가. 그렇게 되면 엄 

청난 실업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것이다.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1991년 초까지만 해도 信託管理廳이 수많은 난관에 봉착하였다. 信託

管理廳、은 자주 신문의 머리기사를 장식하였고 그 기능과 문제점들은 문자 그대로 

‘獨速의 冒險’으로 되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信託管理廳長 로베더 (Rohwedder) 

는 東獨노동자들이 가장 증오하는 인물로 되 었다. 그는 얼마 안가서 암살되 고 말 

았다. 

로베더 청장이 암살된 후에 信託管理廳은 그 업무능력이 본궤도에 올랐고 그의 

뜻에 부응하는 분명한 정책노선을 갖게 되었다고 호만 박사는 쓰고 있는데， 그 내 

용은 다음과 같다 18) 

私有化 {훌先 原則

종래와 마찬가지로 사유화를 우선시킨다. 사유화가 東獨 지역경제를 재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다. 計劃經齊로 망한 것을 市場經濟로 살려야 하고 

市場經濟는 私的 經濟를 의미한다. 우선 순위를 거꾸로 바꾸게 되면 일자리를 새 

로이， 그리고 안전하게 창출하기가 어렵 게 될 것이다. 

積훤톨的 自生能力 回ð

信託管理廳은 관리기업들의 자생능력을 적극적으로 회복시키기로 하였다. 현재 

매수회망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든지 또는 나타났다 하더라도 국가의 투자장려정책 

18) 이하 Fritz Homann. 1991 ( 앞의 글). pp. 6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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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일정 기간 동안 관망하려 하기 때문예 샤유화가 당장 실 

현될 수 없는 형편이라면， 信託뺨理훌에 의한 관리기업들의 척극적인 자생눔력 회 

복은 어려울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기업틀은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확실 

한 구상올 스스로 개발하여야 한다. 實務훌門家理훌흩는19) 최근 특별명가셔롤 통 

하여 信託管理훌이 그 관리기업들의 자생능력 회복올 척극척으로 추진시키는 방향 

으로 그 활동 역점올 분명히 바꾸었다고 비판하였다. 

이얘 대하여 호만 박사는 東꽤地域의 현실올 제대로 알지 못한 처사라고 반박하 

였다. 하나의 기업이 현재 구매희망자를 찾지 못한다고 해서， 그 기업올 해체하기 

로 하고 청산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태롤 너무 단순확하는 것이라 

는 것이다. Ifo 연구소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西훌地域 기업의 82% 가량이 향후 2 

년 동안은 東훌地域에 투자할 의사가 없다고 나타났다. 이 결과는 문제의 빽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많은 훌}톰地域 기업들의 생명력이 결여 

되어 있기 때문에 西훌의 기업인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 

다. 따라서 東獨地城 기업들의 자생력 회복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한 뽑託뺨理 

廳의 방침은 정당하다는 것이다. 

훌훌時의 社흩뻐흩톨 考훌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기업의 폐업이 불가피할 수 있다. 구매자도 나타나지 않고 

자생능력의 회복도 불가능한 것으로 판명될 때 국가도 무한정 보조금을 지급할 수 

는 없다. 이 경우에는 폐업이 불가피할 것이다. 

폐업이 불가피하더라도 실업사태롤 최소화하여 사회문제훌 완화시킨다는 것이 

信託활理훌의 한 가지 방첩이다. 종래에는 지급불눔파 청산이 혼히 일자리의 파괴 

를 의미하였다. 실제에 있어서는 청산기업이라 하더라도 현존하는 물척 차원 속에 

어느 정도 가치가 남아 있는데 이률 찰 활용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청산 

기업의 구성부분을 구매하여 파거보다 더 많온 일자리를 창훌한 실혜들이 있다. 

19) Sach verst획ndigenrat의 번 역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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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問훌훌解決의 훌훌를훌 

東獨地城의 경제사정은 계속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그동안 신연방주들의 경제 

문제해결을 위해서 나온 조치는 1007t지가 넘는다. 연방경제장관이 실시한 개별조 

치만도 40가지가 넘는다. 이 내리막길이 얼마나 길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호만 박 

사는 주장한다 20) 흔히 정치가들이 몇년 이내로 사태가 호전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는데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東獨地域 주민들의 실망 

은， 바로 정치가들의 정치성 약속 때문에 그만큼 더 크다는 것이다. 

東西獨間의 생활처지를 순조롭게 근접시키고 東獨地域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 

기 위해서는 뭐니뭐니해도 서방의 민간자본과 공공자본이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유입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 경제정책의 중심과제는 서방의 자본에 

게 매력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잘 홍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를 촉진시 

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하여야 하고 투자를 방해하는 모든 요인을 제거하여 

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활성화를 저해하는 현재의 장애물들 특히 所有權問題의 

해결과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의 개선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되도록 빨리 극복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1) 

독일경제연구소(DIW)가 실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西獨의 企業틀이 東獨地域

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표 3). 

- 市場 : 상품판매시장이 근처에 확보되어 있지 않다; 

- 環境: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 

- 價務 : 東獨企業의 과거 부채; 

- 過顆l廣偏 : 해당기업에 필요 이상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음; 

- 收益性 : 수익성이 나쁘고 과다한 비용이 예상됨 ; 

- 技術水準 :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음; 

20) 이 하 Fritz Homann, 1991 ( 앞의 글)， p. 610. 

21) Fritz Homann, 199I( 앞의 글)， p.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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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 3) 훌훌工훌의 뀔l況과 률홉~.톨톨의 첼 •• 훌(훌훌 월.빼톰톨의 률'11)-> 

업 종 금년 경체동향 동독기업인수외사 루자동기 푸자쩌빼요인 

광 업 - 없옴 없융 환경，채무，과임고용，수익성 
석유제조업 - 무용답 무용답 무용답 

돌파 흙 + 있옴 무용답 무용당 
제철공업 - 개별객 경우 무용답 기슐수출 
비철금속공업 - 없음 없융 환청，과잉고용 

용 강 업 - 없음 없옴 불필요 
화학공업 무용답 개별객 경우 시장 환청， 행쟁 
l-E-, 업 무웅답 개별척 경우 없옴 무용답 

고무가공업 무웅답 없음 없융 생산구조，환경，률펼요，임금 
강철공업 - 없옴 시장 생산구조 
기계공업 - 있옴 무용답 규모，생산구조 

차량제조업 - 개벌척 경우 시장 사회간컵자본，입급，환경，채무 
3ζ- 서~ 업 - 없옴 없옵 수익성，생산구조，불필요 
전자기술 무용답 있음 시장 행쟁 
전산화업 무웅답 없옴 무용답 규모 

요 업 - 척옴 무용답 률필요， 기슐수출. 체풀의 풀갤 
제 지 업 - 무용답 무용답 채무 
언 쇄 업 무용답 척옴 무용답 규모 
화학제품 무웅답 없음 무용답 규모，기술수준 
가죽공업 - 없음 없옴 수익성， 생산구조 
섬유공업 - 개별적 경우 없읍 
의 류 업 무용답 무용답 무용답 수익생 
식 % 업 무용답 있옵 시장 소유판계，환경，임를 

a) 몇몇 업종의 경우 기업대표가 해당 업종에 대하여 평가한 것이 포함되어 있옴. 
〈용어껄명〉 
。- 많이 악화됨약간 악화됨:+지속적 발전; 
。 시장 : 언첩시장 시장확보 내지는 현지생산이 필요한 경우: 
。 환경 :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 
。 채무 : 동독기업의 과거 부채: 
。 과잉고용 : 해당 기업에 필요 이상의 인력이 고용되어 있옴; 
。 수익성 : 수익성이 나쁘고 과다한 비용이 예상됨; 
。 기술수준 : 생산설비가 노후화되어 있옴; 
。 불멸요 : 현혼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충폴함: 
。 행정 : 동독지역의 행정기능이 미홉함; 
。 생산구조 : 생산구조가 부적 합함; 
。 대금 : 임금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륨; 
。 사회간접자본 :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 규모 : 동독기업들의 규모가 서독의 중산충에게 너무 크거나 충산충온 하나의 입지만융 훤 

함; 
。 소유관계 : 소유관계가 분명해질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융. 
출 처 : 독 일 경 제 연 구소 (DIW) 의 껄 문조 샤. Peter Nunnenkamp. Die wiπ'sc1aa/tspolitilClaen 

Her，α마'orderw밍en der Umwa빼lu"， der ostdeutschen W iπ'scha/t. p.22 얘 셔 쩌 인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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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不必要 : 현폰 기업의 생산능력으로 충분함; 

- 行政 : 東獨地城의 행정기능이 미홉함; 

- 生훌構造 : 생산구조가 부적 합함; 

- 賣金 : 임금인상의 속도가 너무 빠름; 

- 社슐間接홉本 : 열악한 사회간접자본; 

- 規模 : 東獨企業들의 규모가 서독의 중산층에게 너무 크다; 

- 所有關係 : 소유관계가 불분명 하다. 

이 목록을 보면 東獨 내의 생산환경과 투자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국가가 정책의 

重點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가 분명해진다. 즉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와 효 

율적인 행정구조의 형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獨速聯좋B政府는 이미 1990년에 광범위한 조처를 취하여 민간투자의 길을 닦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다. 다만 東獨地域의 州와 市那에 적절한 재정지원을 하지 

못하였다. 1991년 1월의 연방정부의 결정 내지는 5개 신연방주 首相들과의 타협의 

결과로22) 東獨地域에 1991년 100억 마르크가 추가로 지원된다. 그밖에 ‘동부지역 

진흥공동체사업’23)이라 불리는 지원계획에 의하여 더 많은 자금이 지원된다. 이에 

따라 1991년과 1뽀2년에 총 240억 마르크가 책정되었다. 그전에 결정된 원조계획 

까지 합하면 신연방주를 위하여 총 1，000억 마르크 이상이 책정되어 었다. 연방정 

부가 마련한 ‘동부지역진홍공동체사업’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24) 

地方 自治빼톨톨의 公共投훌 %를進策 

연방정부는 5개 신연방주가 당장 지방사업 투자재원으로 1991년에 쓸 수 있는 

22)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동독지역에 ‘독일통일기금’에서 추가재원올 제공하고 동독지역 
주정부도 부가가치세 세업에서 완전한 몫올 차지한다. 당초에는 동독지역 주정부에 부가 

가치세 세입이 제외되었었다. 

23) 않5 Gemeinschaftswerk Aufschwung - Ost의 번역으로 이는 연방경제장관의 주창으로 

성립되었다. 

24) Fritz Homann. 1991 ( 앞의 글)， pp. 61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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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50억 마르크를 준비해 놓았다. 이미 1991년 2월에 연방정#와 신연방추흩간 

에 이와 관련된 관리협정이 체결되었다. 하급 지방자치단체률이 이미 이 자금을 

사용하고 있다. 

이 자금은 최소한의 행정버용을 들이고 신속히 공동투자훌 컵행하는 데 쓰여야 

한다. 이 자금이 단기척으로 행정기판의 재정척자률 메꾸는 데 사용된다면 중대한 

과오를 범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건축업과 수공업 부문에서 곧 추가적인 고용 창출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도급을 통하여， 새로운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전제조건을 개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엄청난 실업문제률 점차 해결 

할 수 있다. 또 이렇게 함으로써만이 지방자치단체는 미래의 조세납부자를 확보할 

수 있다. 모든 전문가틀의 견해에 의하면 경제호황은 노동집약적인 건축부문올 거 

쳐서 일어나야 한다. 이 부문에서 수요는 거의 무제한이고 특별히 신속하게 고용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民뻐企훌의 投훌{足進 웰化 

현존하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는 민간기업의 투 

자가 매우 중요하다. 東獨地域의 경제의 구조를 변경시키는 데 소요되는 막대한 

자금은 민간인들에 의해서만 공급될 수 있다. 연방정부는 1990년부터 실시혜 오고 

있는 광범위한 투자장려책을 새로운 요소로서 보판하기로 결갱하였다. 

投I톨윷l뻐金 

12%의 투자장려금올 1991년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였다. 8%의 투자장려금의 

기산점도 1992년 말까지 6개월간 연장하였다. 이 조처에 추가해서 훌째빼훌 기업 

들온 영업세와 기업재산세상의 빼헥율 누리게 되어 이률 면쩨받게 된다고 한다. 

또한 이는 국내객 경쟁과 국채척 경쟁에서 .빼뼈웰의 공업입지롤 강확시킨다. 그 

리고 훌홈地훌의 건축물과 껄비에 대해서 50%의 혹별감가상각율 인정해 주는데 

이것 역사 이 지역의 공업입지훌 강확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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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別 特別支提를f훌|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6억 마르크가 특정지역의 특별지원계획을 위하여 계상 

되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문제지역에 이미 결정된 지역 

개발예산 이외에 40억 마르크가 추가 지원될 것이다. 조선공업， 광업， 마이크로전 

자공업， 화학공업， 섬유공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 문제지역에 속한다. 

技術賣格化와 흩9훌휠j出 

고용창출과 기능자격화 사업은 ‘동부지역진홍공동체사업계획’의 한 가지 중점분 

야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왕에 승인된 재원 이외에 1991년용으로 25억 마르크 

그리고 1992년용으로 30억 마르크가 추가로 책정되었다. 지금까지 예정된 130,000 

명 고용창출사업 이외에 1991년에 150， 000명 고용창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1991년에 책정된 예산은 50억 마르크가 넘는다. 특별히 

지적하여야 할 점은 인건비 이외에 물적 비용도 연방노동청이 이를 부담한다는 점 

이다. 종래 이 비용은 융자금으로 충당되었다. 고용창출사업은 신연방주들에서 현 

재 그리고 전망할 수 있는 장래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西獨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원 마련의 제한성 때문에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설업자들의 기능자격화 사업은 지극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연방주 

들의 생산업지는 직접적으로 강화된다. 인간자본(Huma따apital)은 자원이 부족 

한 지역인 선연방주들이 국제적 입지경쟁에서 갖추고 았는 가장 가치있는 요소이 

다. 1991년에 350， 000명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기능자격 

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크지 않은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住드동훌훌훌과 홉R市훌훌꿇 

주태건설과 도시건설용으로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에 신연방주들을 위해서 

각각 11억 마르크를 더 책정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다음의 3가지가 중점사업이다. 

- 주택의 현대화 및 주택개량 촉진. 이 사업에 난방장치의 기능 회복과 건물의 

중축과 개축이 포함되는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마련될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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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비용의 20%에 혜당하는 보조금이 지급된다. 

- 자치단체 소유의 주태 매각 촉진. 이는 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주돼율 매각 

하도록 장려하는 것인데， 임차인은 주돼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올 받 

는다. 

- 기념비 보호를 포함한 도시 건설 촉진. 

交i훌를톨系 改훌 

1991년과 1992년용으로 각각 14억 마르크와 42억 마르크가 교통망의 초속한 개 

선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것은， 도급절차가 간소 

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조속한 공사집행올 위해서는 연방파 구연방주들의 모든 동 

원 가능한 설계역량과 행정역량올 집중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부문 전문가 

와 프로젝트 담당자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톨퓨究 {足進

공업업지로서의 신연방주들에게 연구와 개발이 가지는 의미는 지극히 중요한 것 

이다. 현존하는 국립연구소와 기업 소속 연구소들의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연구 촉진은 계속 중요성올 가진다. 연구프로젝트와 개발프로젝 

트 및 연구소 차원의 연구 촉진올 위해서 1991년에 11 억 마르크 1없2년에 115억 

마르크가 연구부 장관(우리 나라의 과기처 장관에 해당)에 의하여 마련된다. 

훌境;훌化 

과거 훌t훌主훌훌 정권이 남긴 가장 나쁜 유산의 하나가 다륨아닌 엄청난 환경문제 

이다. 연방정부는 1991년과 l없2년에 각각 4억 마르크를 책정하여 환경보호 부문 

의 가장 시급한 사업율 실행하려고 한다. 이 사업울 통해서 단기적이나마 일자리 

가 창출되거나 보장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온 건강율 위협하는 공업 

시셜의 안전올 보장하는 문제이다. 

경제발전올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계획도 중요하지만 후자롤 저해하는 걸림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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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域別 特別支提를tllJ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6억 마르크가 특정지역의 특별지원계획을 위하여 계상 

되었다. 앞으로 수개월 내에 대량 해고가 예상되는 문제지역에 이미 결정된 지역 

개발예산 이외에 40억 마르크가 추가 지원될 것이다. 조선공업， 광업， 마이크로전 

자공업， 화학공업， 섬유공업의 비중이 큰 지역이 문제지역에 속한다. 

技術賣格化와 흩聊創出 

고용창출과 기능자격화 사업은 ‘동부지역진홍공동체사업계획’의 한 가지 중점분 

야이다. 이 사업을 위해서 기광에 승인된 재원 이외에 1991년용으로 25억 마르크 

그리고 1992년용으로 30억 마르크가 추가로 책정되었다. 지금까지 예정된 130,000 

명 고용창출사업 이외에 1991년에 150， 000명 고용창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 

된다. 고용창출을 위해서 1991년에 책정된 예산은 50억 마르크가 넘는다. 특별히 

지적하여야 할 점은 인건비 이외에 물적 비용도 연방노동청이 이를 부담한다는 점 

이다. 종래 이 비용은 융자금으로 충당되었다. 고용창출사업은 신연방주들에서 현 

재 그리고 전망할 수 있는 장래에 포기할 수 없는 사업이다. 그러나 西獨에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재원 마련의 제한성 때문에 결코 용이한 일은 아니다. 

설업자들의 기능자격화 사업은 지극히 긍정적인 것이다. 이를 통하여 신연방주 

들의 생산입지는 직접적으로 강화된다. 인간자본(Huma파{apital)은 자원이 부족 

한 지역인 신연방주들이 국제적 입지경쟁에서 갖추고 있는 가장 가치있는 요소이 

다. 1991년에 350， 000명의 기능을 높일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어 있다. 기능자격 

화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금은 크지 않은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이다. 

住E툴훌훌훌과 홉B市훌훌設 

주태건설과 도시건설용으로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에 신연방주들을 위해서 

각각 11억 마르크를 더 책정하였다. 이 부문에서는 다음의 3가지가 중점사업이다. 

- 주태의 현대화 및 주돼개량 촉진. 이 사업에 난방장치의 기능 회복과 건물의 

중축과 개축이 포함되는바， 이를 통해서 새로운 임대주택이 마련될 경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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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비용의 20%에 해당하는 보초금이 지급된다. 

- 자치단체 소유의 주태 매각 촉진. 이는 자치단체가 임차인에게 주태율 매각 

하도록 장려하는 것인데， 임차인은 주택가격의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올 받 

는다. 

- 기념비 보호를 포함한 도시건설 촉진. 

交i훌를톨系 改훌 

1991년과 1992년용으로 각각 14억 마르크와 42억 마르크가 교통망의 조속한 개 

선을 위해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 중요한 것은 도급절차가 간소 

화되어야 한다는 점과 조속한 공사집행을 위해서는 연방과 구연방주들의 모든 동 

원 가능한 설계역량과 행정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점， 그리고 민간부문 천문가 

와 프로젝트 담당자들도 참여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톨규究 t足進

공업입지로서의 신연방주들에게 연구와 개발이 가지는 의미는 지극히 중요한 것 

이다. 현존하는 국립연구소와 기업 소속 연구소들의 효율성이 재검토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동시에 연구 촉진은 계속 중요성을 가진다. 연구프로젝트와 개발프로책 

트 및 연구소 차원의 연구 촉진을 위해서 1991년에 11억 마르크 1992년에 115억 

마르크가 연구부 장관(우리 나라의 과기처 장관에 해당)에 의하여 마련된다. 

휠톨境;훌化 

과거 社슐主義 정권이 남긴 가장 나쁜 유산의 하나가 다륨아닌 엄청난 환경문제 

이다. 연방정부는 1991년과 1992년에 각각 4억 마르크를 책정하여 환경보호 부문 

의 가장 시급한 사업올 실행하려고 한다. 이 사업을 통해서 단기적이나마 일자리 

가 창출되거나 보장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건강을 위협하는 공업 

시셜의 안전올 보장하는 문제이다. 

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원계획도 중요하지만 투자훌 저해하는 걸림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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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는 일 역시 중요하다. 최근에 핵심분야에서 달성된 중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껑) 

所有#흩閒훌훌 

배상보다는 반환을 우선시키느냐 아니면 반환보다는 배상을 우선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오랫동안 논의되다 경제적 필요성에 부응하는 해결책으로 귀결되었다. 

1991년 3월 29일에 사유화를 가로막는 저해요인 제거를 위한 법률이 의결되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돌파구가 열린 셈이다. 재산법 (Vermögensgesetz) 제3조 

a항에 다음과 같은 원칙이 규정되었다. 

구소유자의 所有權 이전 청구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고려한다. 투자 

용으로 사용되 지 않는 토지 의 所有權者는 그 소유를 반환받는다. 1992년 12월 31 

일까지는， 투자희망자가 기업용 부지를 취득하고자 할 경우 까다로운 소유관계 확 

인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공공법인(대개의 경우 信託管理廳과 자치기구가 여 

기에 해당된다)은 해당부지가 법에 세부적으로 규정된 투자를 위한 것일 경우에 

이를 투자희망자에게 당장 매각할 수 있다. 구소유자는 해당부지의 매도가격， 즉 

완전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받는다. 

어려운 문제는 기업들을 재사유화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소유자 

는 재산법 제 6 조 a 항에 의거하여 지체없이 기업고위간부가 될 수 있다. 이 조항 

은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중산충을 두럽게 할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기도 하다. 

다른 한편 현재 사업중인 기업은 그 장래에 대하여 더 이상 불안해 할 필요가 

없다. 구소유자가 해당기업을 반환받아 계속 경영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언제나 

투자용의를 가진 제 3 자에 대한 매각이 우선되어야 한다. 

새로운 조항은 통일조약 내의 투자법에 따른 복잡한 절차보다 의식적으로 단순 

화시킨 것이다. 이제 信託管理훌과 자치단체가 새로운 조항을 신속하고도 일관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25) Fritz Homann, 1991(앞의 글)， pp. 6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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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기간에 집행된 몰수조치(토지개혁)는 철회되지 않는 

다는 1991년 4월 23일자의 연방헌법채판소의 판결 역시 법척 안갱을 보장하고 그 

렇게함으로써 투자저해요인올 감소시키는 데 본질쩍으료 기여한다. 

j훌i훌聯츄B政府도 새로운 방첨에 따른 세부계획올 마련하였다. 연방재무성이 우선 

시도한 시행령은 기업에 관한 것이다(‘기업시행령’). 기업의 전소유자가 해당기업 

의 반환을 요구하는 신청서는 약 11.000건에 불과한데 어떤 조건하에서 기업이 

원소유자에게 반환될 수 있는가 또는 배상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배상을 한다 

면 어떻게 할 것인가가 결정되리라고 한다. 이는 경제계에 우션적으로 所有빼係롤 

분명히해 주려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 ‘기업시행령’이 1백3섭만 건 중 1 1，000건에 

불과하지만 반환보다는 배상올 훤칙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결정된 배상금액의 

크기가 나머지 所有樓 紹爭의 대부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모든 정책당국의 관 

계자들이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고 한다. 이 ‘기업시행령’을 필두로 하여 1991년 말 

까지는 모든 所有樓 問題를 해결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이 문제는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하기 때문에 연방재무장관은 시행령 

시안의 내용에 대하여 함구령올 내렸다 261 

단편적으로 알려진 바에 의하면 1949년 이후에， 즉 톰遭民主共和뭘 수립 이후 

에 몰수된 토지의 경우 투자에 우선권올 주기로 결정퇴거나 그동안 제 3 자가 정 

당하게 所有樓을 취득한 경우에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않고 배상한다. 대부분 

의 토지가 이에 해당된다고 한다. 1945년부터 1949년까지의 기간에 훌聊훌훌政府 

에 의하여 몰수된 재산에 대하여는 반환되지 않으나 1991년 4월 23일자의 연방헌 

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원소유자는 배상올 받는다. 

배상에 관한 연방재무성의 복안은 대략 다옴과 같다. 배상금액은 톰遭民主共和 

圖이 법절차에 따라 재산을 몰수할 때 지급한 가치의 크기에 준한다. 이 금액은 

가장 큰 경우에 현시가의 1/5에 해당된다. 이것도 무쩨한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 

26) 이상 Der Spíegel, 22 /1991(27. Mai 1991) , p.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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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연방재무성 관리들은 총배상금액을 대략 100억 마르크로 잡고 있다. 그리고 

재산규모의 크기에 따라서 차둥 배상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즉 1어，000마르크 

를 기점으로 해서 규모가 큰 재산일수록 배상률을 감소시킨다고 한다. 부동산을 

반환받게 될 원소유자들로부터는 해당 부동산 현시가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려고 한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 년 전부터 西獨에서 거주하는 東獨 피난민 

들이다. 이들이 납부하는 돈은 ‘연방특별재산’ 강) 이라는 기금으로 집중시킨다. 그 

밖에 信託管理廳도 일정 금액을 내고 1949년 이래 東獨에 잔류하면서 토지를 유 

리하게 매입하여 통일 후 갑자기 엄청난 재산증식을 하게 된 옛 東獨 시민들도 재 

산부과금을 납부하도록 한다. 이렇게하여 마련된 기금으로 재산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모든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것 같다. 

훨훌境 빼聯 過去의 負휩흩 

또 다른 중요한 투자저해요인으로 현존하는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이 항상 지적 

되고 있다. 1991년 3월 29일에 환경법이 개정됨으로써 투자자가 받게 된 실질적인 

혜택은 다음과 같다. 

-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에 대한 책임을 해당 州가 공법상의 청구권뿐만 아니 

라 사법상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면제시킬 수 있게 되었다. 

-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면제는 예컨대 하나의 새 기업이 세워질 토지에도 확 

대 적용된다. 

- 종전에는 책임면제가 예를 들면 경매에 참가해서 기업을 새로이 취득하고자 

하는 ̂ l-람에게만 적용되었으나 법개정 후에는 기존 기업의 소유자나 점유자도 

환경 관련 과거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이 조치로 말미암아 기존 기 

업의 짐이 가벼워지고 그 경쟁력 회복의 가능성도 증가하였다. 

- 해당 기업들이 적절한 기간 동안 책임면제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7) ‘Sondervermδgen des Bun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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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법적용기간이 확대되었다. 기업은 이 법이 효력율 발생한 때로부터 l년 이 

내에 이와 관련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行政빠빼의 했t칠훌性 훌룰. 

능률적인 행정업무를 보장하는 것이 아직도 매우 어려운 일로 남아 있다. 市場

經濟는 능률적인 행정 없이는 제대로 될 수 없다. 물론 통일 이래 西홈의 인원올 

신연방주들에 파견하고 東獨의 공직자들에게 밀도 높은 연수교육올 실시한 결과 

나아지기는 하였으나 아직도 미홉한 실정이다. 일부에서는 西獨의 공직자틀이 果

獨 근무를 기피하고 東獨 공직자틀의 업무수행능력에 문제가 있으므로 이틀올 강 

제적으로 東獨地域으로 발령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었다. 이러한 방법이 소기의 

결과를 가져올지에 관해서 의견이 갈린다. 東獨 근무 西獨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혜택을 보장하여 이들로 하여금 東獨으로 가게 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동포애라든가 애국심이라든가 이상주의에서 출발하여 엄청난 희생올 

각오하고 東獨地城으로 가는 경험 많은 공무원의 숫자가 현재로는 충분하지 못 

하다. 

對 흩흉빼빼 및 훌를t 헬易 

훌흥聯 및 동유럽 나라들과의 전통적인 무역관계에 수많은 기업들이 목올 매다사 

피 하고 있는데 통일 후에 이 무역이 어렵게 되었다. 어떤 경우에도 ‘맥을 끊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한다. 여기서 핵심적 무역대상국은 훌聯이다. 통일 전 東j홉의 

대외무역의 70%가 전체 코메콘 나라들과 이루어졌고 그중에서 40%가 훌聯과 이 

루어졌다. 

f를託管理톨톨의 훌훌 

信託管理廳의 역할과 어려운 형편에 관해서는 위에서 셀명하였다. 여기서는 그 

간의 업적을 약간 소개하고자 한다 28) 총체적으로 보아 信託뺨理훌의 사업이 분명 

28) 이하 Fritz Homann, 1991 (앞의 글)， p.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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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진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그동안 1， 600개 이상의 기업이 사유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信託管理廳은 약 70억 마르크의 판매소득을 올렸고 400， 000이 좀 

못 미치는 일자리를 지켜냈다. 향후 수년간 信託管理廳으로부터 기업을 인수한 구 

매자들이 550억 마르크 정도를 투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밖에 15， 000개 이상의 

교역업체와 숙박업소 1. 000개를 약간 밑도는 약국과 200개 이상의 지방 호텔이 

매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信託管理廳이 기업을 사유화할 때 판매가격의 최대화가 아니라， 판매가격의 적 

정화를 추구하고 있다. 흔히 기업 판매를 결정할 때， 가격이 전면에 나서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유지할 수 있는가 또는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새로 

이 창출할 수 있는가， 구매희망자의 신용도와 기업의 투자 약속을 통해 본 확실한 

장래전망 둥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들이 유리하게 충족될 것으로 판단되 

면 가격이 좀 낮더라도 해당기업을 매각한다는 뜻이다. 

信託管理廳、이 외형상 세계 최대의 재벌이기는 하지만 기실은 매우 가난한 재벌 

이다. 기업을 매각처분할 때， 대개의 경우 손해를 보고 팔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기업매각시에 대체로 信託管理廳剛이 해당 기업이 과거에 진 부채 

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부채 총액은 약 1 ， 000억 마르크라고 한다 또 信

託管理廳이 대개 환경오염 관련 과거의 부담을 대부분 부담하고， 매입자측은 근소 

한 부분을 부담한다 信託管理廳은 흔히 불안전한 주문 내지는 과거에 수행된 주 

문으로부터 오는 위험에 대한 보증을 떠맡아야 한다. 연방재무성은 한 대내용 조 

사보고서를 통하여 信託管理廳‘이 향후 10년간 부담하게 될 적자폭을 대략 4， 000억 

마르크로 추산하고 있다. 이 숫자가 정확하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社會主義 計劃

經濟體制를 재활성화시키고 市場經濟體制로 전환시키는 데에 엄청난 비용이 든다 

는 점은 분명하다. 

1991년 2월 현재，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는 대체로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獨

i훌의 정부 · 여당은 5년 후에는 문제가 해결되어 東獨地城의 經濟水準이 西獨에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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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할 것이라는 닥관론올 펴고 있었다. 사민당파 다른 야당들은， 이탈리아가 부유 

한 북부와 가난한 남부로 양분된 것처럼 ’톨j훌도 동부와 서부간의 격차는 메워지 

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을 펴고 있었다. 

1991년 1월에 슈피켈지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훌꽤地城의 빈곤상태가 西

獨地城의 복지상태로 전환되는 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물음에 대하여 西獨A들은 평균 9.1년올， 東j훌A들은 명균 7.2년을 예상한다고 대 

답하였다. 웅답한 東獨A들의 7%가 1-3년을， 43%가 4-5년율， 41%가 6-10년 

을， 7%가 11년 이상을 예상하였다 29) 1990년 12월 2일의 총선거를 앞두고 헬무트 

콜 총리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향후 3， 4년 내에 東獨은 융성할 것이다"라고 장 

미빛 사진올 제시하였다. 몇 달 후에 대부분의 東獨A들은 이 말올 믿지 않게 되 

었으며， 콜 총리도 1991년 1월의 對圖슬 政府宣홈에서 그의 전망을 반복하지 않 

았다. 

1991년 여름 현재， 東獨輕협에 대한 독일 내의 엇갈리는 전망틀을 살펴보자. 롤 

총리는 최근에 와서야 비로소 동부지역의 경제가 향상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반 

면 앵흘름(Björn Engholm) 사민당(SPD) 당수는 거의 매일같이 정반대를 주장 

하고 있다. 

사실 통일 후 107ß월이 지난 시첨에 와서 경제가 새출발하고 었다는 최초의 조 

짐이 나타났다. 몇몇 업종에서 이미 전환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호황올 보도하논 

개별 기업까지도 었다. 독일연방은행은 금년 6훨 조사보고서에서， ‘내리막길이 끝 

났다는 최초의 조짐’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 슐레징거 (Schlesinger)신임 총재는 

심지어 얼마 안가서， 늦어도 1992년에는 東홈地域에서 성장롤이 기록될 것이라는 

닥관론올 폈다:Ð) 

일부 업종에서 경기회복의 조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천체척으로는 내리막길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실업자수는 증가할 것이고 많온 기업톨이 계속 문율 닫게 훨 

29) Der Spiegel. 6/1991( 11. Febr. 1991), p.46. 
30) Der Spiegel. 33/1991(1991. 8. 12) , pp. 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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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몰락과 새출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서 비경제전문가들이 혼란을 일으 

키고 있는 것 같다. 조그만 호황은 무엇보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수십억 마르크가 

이전된 결과이다. 이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다. 금년에만도 1， 400억 마르크가 

동쪽으로 송금된다. 서쪽은 東獨地域 국민총생산의 2/3 가량을 재정 지원하는 것 

이다. 

현 콜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은 제 2 차 세계대전 후의 마살계획에 의한 원조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엄청나게 큰 것이다. 오늘날의 가격으로 계산할 때， 마살계 

획은 西獨 國民 1인당 800마르크를 보조한 셈인데， 콜 연방정부의 계획은 東獨A

들에게 11배를 지원하는 셈이다. 

돈만 가지고 東獨地域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東獨地域의 공업생산이 經濟

및 通貨統合 1년 후 1/3로 감소하였다. 5개 신연방주의 국내총생산 (GDP) , 즉 

이 지역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체는 윤헨의 Ifo 연구소의 추산에 의하면 

1991년에 전년 대비 약 25%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여름에 들어와서 

경제몰락의 속도가 늦어졌다. 1990년 여름에는 東獨 企業 2 중 1이 생산량의 감소 

를 말하고 있고， 전체기업의 절반이 1991년 후반기에 受注의 증가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은 슈피겔지 최신호의 보도이다 30 

經濟 및 通貨統合 l주년을 맞이하여 베를린 소재 독일경제연구소(Deutsches 

Institut f너r Wirtschaftsforschung) 와 킬 소재 세 계 경 제 연구소 (Kieler Institut 

f허r We1twirtschaft)는 공동 연구보고서를 작성하였는바， 그 내용은 정부나 西獨

기업인들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반대되는 것이다. 동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요약 

한다 32) 

東獨地域의 경제사정은 변함없이 심각하다. 생산은 여전히 감소하고 있고， 일자 

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한 조사에 의하면 西獨에 주소를 둔 기업들은 1991년에 

東獨地域에 신규 설비와 건설용으로 100억 마르크를 지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고 

31) Der Spiegel, 33/1991 (1991. 8. 12) , pp. 82 ~83. 

32) Der 하기e{!el ， 27 1 199I( 1991. 7. 1.), p.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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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밖에 토지매입과 관리기업의 인수 내지는 자본참여훌 위한 자금수요륨 감 

안한다면 총투자의 규모는 150억 마르크에 이를 것으로 계산된다. 1992년에는 170 

억 마르크가 투자될 것으로 추산된다. 

東獨 소재 기업들의 투자도 계산에 넣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규모는 西뭘 

소재 기업들의 水邊에 훨씬 못미철 것이다. 외국의 기업들이 얼마률 투자할 것인 

가를 알아맞추기는 어렵다. 그러나 상기 두 연구소는 자체의 계산올 통하여 10억 

마르크를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상기한 기업들의 예상 투자규모는 

거의 전면적으로 기술혁신올 할 수밖에 없는 東獨 기업들의 현상태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작은 것이다. 

東獨의 기업들은 국내시장을 상실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의 많은 부분도 

상실하였다. 근소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東獨 기업들은 시장올 새로이 정복하지 않 

으면 안되는 처지가 되었다. 이는 東獨 기업들에게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東톨 

기업들은 대개의 경우 적절한 생산품과 생산절차롤 갖고 있지 옷하고 판로와 판매 

전략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東獨의 많은 기업들은 결제수단은 얻올 수 있으나， 기업의 실 

질을 소모할 뿐인 조치를 취하는 방법으로 명맥올 유지하려고 한다. 이에 해당하 

는 조치로는 무엇보다 투자재산의 매각올 들 수 있다. 원료와 반제품의 경매도 이 

에 해당한다. 전체 기업비용의 일부에 불과한 노임올 계속 지급하기 위하여 가공 

주문을 받는 것도 이에 속한다. 이러한 태도는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이 혼히 생각 

했던 것보다 비싸게 먹힌다는 것올 의미한다. 

東獨地域은 공업건셜을 완전히 새로 시작활 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채산이 맞지 

않는 제조업에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고 경쟁력 강확 

의 관점에서 볼 때도 지극히 좋지 않은 것이다. 훌聊에 대해서도 판매시장으로서 

의 비중을 너무 크게 두어서는 안된다. 동유럽 무역이 다시 활성화된다고 하더라 

도 東獨地城의 공업이 받을 효과는 미미할 뿔이다 .• 빼地h훌의 기업똘온 동유럽에 

서 과거에 누렸던 경쟁력과 관련된 특수 이점올 크게 상실하였다. 

서
 



시 교훈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東獨地域의 경제위기는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이다. 東獨의 경제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고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는데 갑자기 문을 활짝 열어 놓아 서방 

측 商品과 완전한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 

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신속한 經濟 · 通貨統合 이외에 다른 대책 

이 없었다는 것이 獨i훌 정부 여당의 주장이다. 국경개방 후 매일같이 2， 000명 이 

상의 東獨A들이 西獨으로 넘어와 주택문제， 실업문제， 학교문제 둥 어려움을 야 

기시키고 있어 東獨A의 이주를 막기 위해서는 신속한 經濟 · 通貨統合이 불가피했 

고， 고르바초프가 그 무슨 개혁을 한답시고 국내에서 죽을 쑤고 있을 때 오랜 숙 

원인 민족문제를 해결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사실 당시 東獨A들은 ‘부유 

하게’ 살아보려는 꿈에 부풀어 “西獨剛에서 마르크화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그 

쪽으로 넘어 가겠다"고 외치면서 시위를 전개하여 西獨剛을 위협하였다. 

필자는 西獨의 정치지도부가 통일의 창문이 잠깐 열렸던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능숙하게 대처함으로써 거의 포기상태에 도달하였던 민족문제를 해결한 공로 

를， 통일 후에 나타난 경제적 · 사회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높이 평가한다. 

끝으로 東西獨 經濟 · 社會統合 事例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본다. 독일의 경우는 東獨이 40년 가까이 지탱해 온 社會主義體옮Ij를 포기 

하고 서독의 資本主義體制에 편입된 사례이다. 이는 社會主義 計劃經濟가 資本主

義 市場經濟로 이행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실감나 

게 보여주고 있으며 국가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는가를 암시하고 있다. 

衝擊繹쭈口裝置의 마련 

東西獨 經濟 · 社會統合은 經i齊的 合理性을 무시하고 政治優先主義에 밀려 충격 

완화장치 없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졌다. 東獨의 생산품이， 1990년 7월 1일 발효 

한 經濟 및 通貨統合 이래， 밀물처럼 밀어닥친 西方商品과 경쟁할 수 있는 힘을 

갖추지 못하여 東獨地域의 모든 경제부문이 붕괴 직전에 있다. 그 결과 기업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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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대량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다.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대단히 찰봇한 일이다. 

북한이 計훌j經灣를 포기하고 市場鍵훔률 선택하는 홉수통합 방식의 통일이 이루 

어질 경우에도， 북한의 공업과 농업에 대한 보호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유럽공동 

체의 경우 새로운 가입국은 다년간 국내산업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다. 환경평가도 

하고 사회문제도 고려하여 선별적이고 시간적으로 제한된 보호조치를 취함으로써 

북한의 공업과 농업이 경쟁력을 갖춘 연후에 자본주의 남한과 經빠統合올 하여야 

할 것이다. 정치적 통일을 먼저 하더라도 일정기잔 동안은 남북한이 ‘2개의 분힐 

된 경제권역’으로 남아 있다가 경제력 격차가 어느 정도 해소된 후에 경제적으로 

통합되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정치적 통합을 먼저 하고 남북한간의 경제력 격차 

가 해소될 때까지 ‘一圍 二體制’를 유지하는 통일방식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生훌性 水準에 맞고 過홉期률 거친 i훌.統슴 

東西獨間의 通貨統合時 물가， 임금， 소액저금과 관련해서는 1 : 1 의 환율을， 기 

타의 경우에는 2 : 1의 환율을 적용하였다. 이는 두 경제간의 生훌性 隔훌률 반영 

하지 않은 통합이었다. 經濟統合 이전의 東西獨間 환율은 약 4.4 : 1 이었는데， 이 

는 두 나라간의 生塵性 隔差를 대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生塵性 水準을 초과하는 通貨統合의 결과 東훌經濟는 엄청난 환율상의 충격을 

받은 것이다. 東獨商品의 국제시장가격이 갑자기 4.4배나 인상된 햄이다. 더구나 

東獨經濟는 適貨統合과 함께 환율정책， 보조금 지원 기타의 물가안정 수단올 상 

실하고 말았다. 결파적으로 東톰經漫는 경쟁력올 크게 앓쩨 되었다. 이로 보아 우 

리 의 경우 과도기 없이 성급하게 通貨統合올 단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정치적 통일 후에도 북한지역에서 독자적인 환율쟁핵과 외환관리가 일쟁 기간 지 

속되어야 할 것이다. 또 남북한간의 환율온 生훌性 水폐l을 반영하여야 할 갯이다. 

11格톨톨系의 뼈훌뻐톨훌 

東西獨間의 신속한 細i홈統合으로 인하여 훌깨의 흩t톨t主훌 .格11系가 하루아침 

에 무너지고 서독의 市場삐格꿇系가 훌톰에 도입되면서 식료품 가격. 주거비.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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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비， 광열비， 교통비， 통신비 둥은 급상승하고 서방측의 상품가격은 크게 인하되 

었다. 과거 東獨에서는 서민들의 생활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생필품， 주거비， 숙박 

비， 광열비， 공공요금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여 그 가격을 저렴하게 유지하였 

고 공산품 가격도 저렴하였다. 

그 대신 서방측의 사치품이나 기호품 가격은 높게 책정하였다. 그래서 서독인이 

나 외국인이 저렴한 東獨의 대중상품을 대량구매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價格體系의 개혁 없이 서독의 경제가 東獨의 경제를 ‘점거’한 것이 

다. 이에 東獨의 가계와 기업이 큰 충격을 받고 혼란과 실망에 빠지게 되었다. 북 

한의 價格體系도 과거 東獨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經濟統合 전에 이 점을 고 

려하여야 할 것이다. 

投賣i且害要因의 {훌先的 除去

私企業의 투자동기가 유발되지 않는 한， 투자보조금과 감가상각 특혜 등과 같은 

정부의 각종 지원정책은 대개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보다는 오히려 소유권과 

사용권에 대한 法的 不確實性， 사회간접자본의 갯;惡性， 비효율적인 행정업무와 같 

은 근본적인 투자저해요인을 정부는 우선적으로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制度的 裝률의 ·흙進的 移훌훌 

통독 후 서독의 각종 제도적 장치가 곧바로 東獨에 도입되었다. 그 결과 동유럽 

에서와 같은 혼란과 불안은 피할 수 있었지만， 반면 대단히 복잡하고 여러 면에서 

경직성이 강한 제도적 장치가 전환과정 중에 있는 東獨經濟에 일거에 적용되게 되 

어 난관도 조성하였다. 즉 이로 인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시급히 요청되는 柔軟性

을 발휘할 수 없었고， 그렇지 않아도 市場經濟의 경험이 없는 東獨地域의 행정부 

처가 과중한 부담을 젊어지게 되었다. 

計훌l輕홉에서 市場經퍼혹로의 이행이라는 어려운 과정을 밟는 상황에서는， 제도의 

개혁은 처음에는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볍규와 기관의 창셜에 국한되어야 할 것 

이다. 다른 표현을 빌면， 통일 후 북한에 적용할 제도적 장치를 철저하게 마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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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되 이를 일거에 북한에 융통성 없이 적용하려 하지 말고， 처옴에는 극히 척온 

부분을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사태의 진전올 보아가며 유연성 있게 이률 확대시켜 

야 할 것이다. 

所有#훌 뻐훌훌는 훌훌빠의 끼R則율 택할 것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독일의 경우 소유권 문제는 아주 잘못 처리하였다. 이 

는 ‘독일식 교통사고’라고 할 수 있겠다. 통일조약올 마련할 당시에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법률전문가들이 작업에 참여한 결과， 재산은 원소유자에게 반환시켜야 한 

다는 ‘반환의 원칙’이 채택되었다고 한다. 소유관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기업가들 

이 투자를 꺼리고 그 결과 국영기업의 私有化가 지연되어 엄청난 경제위기가 촉발 

되었다. 이 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는 ‘반환의 원칙’ 대신에 ‘배상의 원칙’올 

채돼하여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촉진시켜야 할 것이다. 

生훌性 水룹에 맞는 흩훌훌t!훌 

東獨의 경우 외부로부터 반입되는 상품으로부터 국내산업올 보호할 수 있는 중 

요한 수단인 자국 화폐의 평가절하 가능성이 i훌Jt統읍 이후 상실되었다. 그 결과 

국제경쟁력올 키울 수 없게 되었다. 그외에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일 후 

生塵性은 크게 떨어지고 공업부문의 노동비용은 거의 2배로 중가하였다. 이 역시 

東獨의 경제를 어렵게 딴드는 한 요인으로 된다. 남북한이 輕꽉統合올 할 경우에 

지역간， 업종간 그리고 상품의 품질간에 존재하는 生훌性의 隔훌는 임금정책에 반 

영되어야 한다. 지역， 업종， 상품의 품질에 따라서 임금격차를 두어야 한다는 말이 

다. 그렇게 함으로써 노동비용이 生훌性의 중가 이상으로 중가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 해당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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